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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앞에 필요한 사람
1966.07.09 (토), 한국 전본부교회

16-281
뜻 앞에 필요한 사람
[말씀 요지]

요즈음의 국제정세를 바라볼 때, 우리 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만일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서 탕감복귀되고, 그래서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그 일을 단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본부에서 내리는 명령을 어기면 후손들에게까지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남한 각지를 책임지고 마음에 마음을 묶고, 몸에 몸을 묶어 일편단심 뜻을 품고 나간다면 내일부터 서광이
비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사적인 사명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승리해야 한다. 패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
다.

일찌기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참다운 자녀가 없었다. 우리는 그 길을 새로이 가야 된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외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우리의 뒤를 밀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어떤 사람을 세우려면 담판 기도를 하라. 그러면 된다.

좋은 환경을 오히려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가야만 강하게 갈 수 있다. 1970년도까지 4단계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쫓겨다녔지만, 지금은 쫓겨다닐 때가 아니다. 소망의 심정을 가지고 늠름하게 하늘의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겠다. (중략)

우리 주변의 사태가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그것은 낙망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한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계의 수많은 영인들이 협조한다. 지방의 기성교회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지
만 그것은 기성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날의 지상세계를 영계가 한꺼번에 협조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런
데 기성교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우리의 뜻이 단시일내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하겠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행동으로 다짐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가정의 부활뿐만 아니라 민족의 부활까지 이루어진다. 자
기가 책임을 못 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해 버리지 말고 그 터전 위에 몇 배의 정성을 들이면 그것은 결국 이루
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활동한 지역장들은 자기권내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6년, 즉 6수를 넘어 가지고 7수를 가져야 한다. 역사적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는 한번밖에 없
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을 보강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의 지역만의 일
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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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진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청년 남녀가 많아야 하겠다. 그런 사람이 천 명만 있으면 남한 땅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의 종이 되어서라도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과거를 털어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활동해야 하겠다. 남아 있는 식구들을 놀게 하지 말고 활동시
켜야 된다.

전체를 동원하여 활동시키려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금년 하반기에는 정성을 다해 일할 것을 새롭게 결의하고 맹
세해야 되겠다.

협회원을 전도하는 데 우리 식구의 3분의 1은 투입해야 하겠다. 협회원 중에서도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하여 이
를 보고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상급은 협회에서, 중급은 지구에서, 하급은 지역에서 보살펴 주어야하겠다.

정상적인 자리만 잡히면 지역장의 3분의 1을 교체해서 횡적인 기준을 공고히 하면서 종적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요즘 새로 들어오는 식구들은 종교의 뜻은 잘 모르지만 선한 선조들의 공적(功績)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종교를 갖
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의 작전은 지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아무리 반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승
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 부락도 남김없이 전부 방문하여 말씀을 전해야 한다. 7년노정이 끝날 때까지는 통일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10월부터는 부흥회를 개최해야겠다. 모두들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잘 싸워 주기 바란다. 외국 식구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후계자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의 기반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
야 한다. 이것만 실천하면 몇 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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